
THE TOWN NEWS 65November 26  2018   Vol. 1239육아

“형 때문에, 엄마 때문에……” 
핑계를 달고 사는 아이

“엄마 때문에, 형 때문에……”

언제부턴가 아이의 말 끝에‘때문에’라는 단어가 등

장했다. 

아이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

인식하여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

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. 핑계는 아이 나름대로 자신의 감

정을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. 

만 2~3세에 언어적 표현 능력이 생기면 핑계 대기가 

가능해지고,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

하는 만 7세경이면 점차 줄어든다. 그러나 여기에는 개

인차가 상당하다. 임신, 출산, 육아 전문지‘양쥬’가 핑

계 대는 아이 훈육방법을 소개했다.

▣ 핑계 대는 아이를 위한 엄마의 대응책

[1단계] 가벼운 핑계 대기 

그럴 수도 있음을 인정해주자. 엄마 생각에는 네 잘못

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. 아이가 잘 받아

들이면 좋겠지만, 그렇지 않다 해도 엄마의 의견을 제시

하는 정도로, 아이가 다시 한 번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

게끔 해준다.

[2단계] 핑계를 꺾지 않고 강하게 주장하기

아이는 자신의 핑계가 옳다고 주장하며 부모가 인정

해주기를 바란다. 부모와 힘 겨루기 상황이 벌어질 때 

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. 다만 아이가 스스로 잘

못을 인정해서 핑계를 거둬들이는 것까지 바라서는 안 

된다. 

아무리 네가 핑계를 고집해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

않음을 인식시키면 그걸로 충분하다. 

[3단계] 짜증과 분노를 동반한 핑계 대기 

자신의 핑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짜증이나 분노의 감정

을 표출하는 단계다. 엄마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

아이에게 차분해질 것을 요구한다. 그래야 이야기를 끝

까지 들어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. 그 다음 아이에게 문제 

상황을 객관적, 논리적으로 쉽고 짧은 말로 전달한다.

▶ 옐로카드를 꺼내야 하는 순간

1. 단순하게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, 적개심, 증

오 등의 감정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아이의 부정적 감정

을 잠재울 수 있도록 아이를 달래준다. 

2. 자신의 논리를 받아들이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

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엄마의 제재가 필요하

다. 향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. 가급적 아

이가 차분한 감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3.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

는 것처럼 보이거나 재미있어 한다면 아이의 도덕성 발

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평소 도덕, 배려, 질서, 법, 예

의범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

는다.

▶ 지적보다 칭찬

평소 아이를 자주 지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핑계 

대는 아이로 만든다. 반대로 지적이 아닌 칭찬을 받으

면 아이는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진다. 야단치기를 줄

이고 칭찬을 늘리는 것이 아이의 핑계 대기를 예방하

는 방법이다.

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. 인

간의 몸은 70%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, 한

창 성장 중인 아이들은 신진대사나 세포대사가 

활발해 체내 수분이 85%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

높다. (성인에 비해 체표면적, 칼로리 소비량, 수분 

필요량이 높기 때문.) 성인의 하루 수분 필요량은 

35㎖/kg 정도지만 신생아의 경우는 130㎖/kg이

나 될 정도로 아이들에게 물은 특히 더 중요하다. 

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

않아 피로를 느끼기 쉽다.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

일수록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

피로감은 물론 근육통까지 느낄 수 있다. 

또한 유아는 성인에 비해 체내 수분 이동량이 

많다. 아이들은 발열, 구토, 설사 등 증상을 자주 

보이는데, 이때마다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못

하면 수분 밸런스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해 탈수

가 나타나기 쉽다. 평소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적

절한 수분 유지에 신경써야 한다.

물을 많이 마시면 대장의 수분 흡수 능력을 높

이고 대장운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해 변비와 숙

변을 해결함과 동시에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

있다. 아이들은 양기가 충만하고 열이 많아 변이 

굳고 마르기 쉽다. 토끼똥 같은 변을 보는 변비가 

자주 나타나는데, 이때도 물을 많이 마시면 도움

이 된다.

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 피부 및 피부장벽의 

세포가 탄력을 유지해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할 

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. 수분이 

부족하면 피부장벽이 약해지고 탄력을 유지하기 

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, 건선 등 피

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. 이때도 물이 피부에 

보약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먹이도록 하자.

    아이가 물을 많이 
   마셔야 하는 이유

■  알고 계셨나요?

    아이가 물을 많이     아이가 물을 많이 
   마셔야 하는 이유   마셔야 하는 이유


